
그 이야기

PET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재활용되는 재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리콘 처리 된 PET 이형지의 경우 재활용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들이 취급을 꺼려왔습니다. 2014년, 

에이버리데니슨이 스코틀랜드의 재활용 업체 PET U.K.와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실리콘 

처리된 이형지로부터 PET 성분을 분리해 새로운 PET용 

레진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환원된 레진은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열성형 시트를 포함해, 새로운 PET 재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지속가능 부문 디렉터 Renae 

Kulis의 설명입니다. 

PET U.K.의 이형지 재활용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한 고객사는 

사이다 제조업체인 Brothers Drinks였습니다. 음료병 라벨링 

공장에서 PET U.K.로 이형지를 실어 보낸 첫 해, Brothers 

Drinks가 150만 평방미터의 라벨로부터 배출 한 실리콘 PET 

이형지는 50톤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PET 

레진은 거의 2백만개의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Brothers Drinks의 생산매니저 Peter Faxholm은 이형지를 

재활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용절감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7,000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PET 이형지를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감축할 수 

있었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점착라벨 산업 협회인 FINAT 또한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2016년 엔드유저 재활용상(End-User 

Recycling Award)의 수상자로 Brothers Drinks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CASE STUDY

폐 이형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유럽에서 세계로

라벨 업계가 보다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되는 이형지 및 

매트릭스의 70%를 줄인다는 당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에이버리데니슨은 

인쇄업체 및 브랜드소유주를 유럽 

전역의 재활용 기업들과 연결시켜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보내지던 수백 

톤의 폐기물을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지속가능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label.averydennison.com/sustainability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사항은 clear.intent@averydennison.com으로 보내주세요.



확장되고 있는 재활용 솔루션 네트워크

유럽에서는 매년 30만 톤이 넘는 이형지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PET U.K.와의 협업은 이형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에이버리데니슨이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파트너십 중 

일부입니다. Smurfit Kappa Recycling(SKR)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의 경우, 독일 및 베네룩스 지역의 고객들이 이형지 

폐기물을 SKR 시설로 보내게 함으로써 폐기비용 절감의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SKR가 수거한 이형지는 골판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에이버리데니슨과 

파트너십을 맺은 Tramonto Antonio에 제공된 이형지, 매트릭스, 

기계세팅용 초기원단 등이 폐기물 고형 연료로 환원되어, 

시멘트 공장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글로벌 구매 및 지속가능 부문 부사장 Ronald 

Simon은 “당사는 유럽의 다양한 시장 내 고객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줄이는 일은 제조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당사의 전문성을 발휘해 고객사들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브랜드소유주가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공급받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큰 비전을 향한 첫걸음

에이버리데니슨이 유럽 내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활용 

네트워크는 더욱 담대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2025년까지 전 공급망에 걸쳐 70%의 매트릭스 

및 이형지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형지와 

매트릭스 폐기물이 다시 표면지 및 이형지 원료로 환원되는 ‘폐 

루프’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고객사 뿐 아니라 에이버리데니슨 생산 공정 

자체의 폐기물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에 

걸쳐 매립되는 폐기물의 9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으로 이미 92%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Kulis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에이버리데니슨은 

지속가능성을 당사 안의 목표에 국한하지 않고, 좀더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벨 업계는 여러 주체가 함께하는 

시스템으로써, 기존에는 쓰레기로 여겨지던 것들이 라벨링과 

패키징 및 새로운 제품의 원재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에이버리데니슨은 전세계 모든 지역의 라벨 

및 패키징 업계를 위해,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찾고자 원재료 공급사, 고객, 재활용업체 및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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